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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4월 문을 연 이후 바로 광주 노숙인 등에 대한 실

태조사를 하였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 분들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. 일시보호사업도 

2021년 10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실인원 114명, 연인원 1,03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

다. 2021년 7월 노숙인 등 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은 광주 노숙인복지의 

한 획을 긋는 그런 해였다고 자평한다. 2022년에는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“노숙 시민

에게 따뜻한 집을!!”이라는 의제를 신청하여 현재 2동의 빌라를 임대하여 자립 의지가 있는 

노숙 시민에게 3개월 정도 무료 임대를 하고 있으며, 2022년에는 거리노숙인자활 특화사업

을 시작하여 실인원 59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시락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. 

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이 긴급 지원으로 입주하여 사시는 곳이 쪽방, 달방이다. 그나마 사

정이 조금 나은 분들은 원룸이지만 대다수 분들이 모텔촌 쪽방에 기거하고 있다. 자활사업

을 하면서 만난 노숙인 분들이 쪽방 거주민들이다. 쪽방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

프로젝트를 의제로 다시 제안하였다. 사업 제안과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동구청 임택 청장

님을 뵈었을 때 “항상 마음의 빚이 있는 곳”이라는 말씀이 생각난다.

김용희 처장님의 첫 번째 제안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내 비주택 거주지 지원 상담소 개

소와 광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주다시서기센터의 기능 확충을 제안한다. 정확한 현황 

파악, 치유 프로그램, 자활프로그램 연계, 각종 복지 자원 연결 및 제공 등이 요구된다. 그

리고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광주시의 종합적 주거전략, 포괄적인 케어플랜에 근거한 개입, 지

속적 주거 및 생활 코디네이터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. 그동안 논의된 바도 

없던 광주 쪽방 거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이는 한 센터만의 

사업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의 협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. 인적ž물적 행

정 지원을 통해 노숙인 등 시민들이 광주의 돌봄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한다.

이동현 활동가님의 ‘쪽방촌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제안’은 서울을 중심으로 쪽방촌의 역사

를 잘 설명해 주셨고 정부나 지자체의 매입이나 임대 등 적극적인 사업 개입이 필요하다고 

본다. 쪽방 주민들에 대한 배제보다는 포용하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. LH 토지주택연구원 김

주진 연구위원의 발표 역시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우리 광주 쪽방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

라 생각한다. 쪽방촌이 도심의 섬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공동체 의식을 간직한 마을로 거듭

나기를 바란다.

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시민들은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. 

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사건들 역시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일어

난 일이라고 생각한다. 광주는 수년 전 쪽방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, 본격

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. 지금이라도 쪽방 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서 다

행이다. 고립된 섬이 아닌 마을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.


